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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융염에 의한 배관 부식 및 염의 안정성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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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에너지 저장용 물질(TSM, Thermal Storage Materials)로 용융염의 용융염의 활용은 주로 태양열

집열기을 이용하여 얻은 에너지를 발전하는 시스템에 이용되어 왔다.

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철강 가열로(Reheating Furnace)의 스키드 파이프 냉각용으로 사용되는 물

대신에 용융염을 열전달 매체(HTF, Heat Transfer Fluids)로 사용할때 배관 부식 특성 및 사용 염

의 운전 안정성등을 평가하였다.

용융염내 배관 부식 특성은 운전온도에 해당되는 영역의 온도에서 혼합염(Na-K-Li nitrate계)을

반응기에서 녹인 후 탄소강 및 스텐레스강 시편을 장기간 침적시켜 부식정도를 측정하여 관찰

하였다. TG/DSC를 이용하여 혼합염의 사용가능 온도 범위 도출 및 안전성을 평가하였다.

실험 결과, 본 연구의 혼합염 사용범위(300oC)내에서 배관 재질로 사용된 탄소강의 경우 장기

간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의 부식 특성을 보였고, 본 연구에서 사용된 3성분계 혼합염의 경우

450oC에서는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. 


